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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requency of consonants and the phonemic char-
acteristics of the initial position of eojeols in spontaneous speech samples from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ge 18 to 30 months. Methods: Twenty children age 18 to 24 months 
and 20 children age 25 to 30 months participated in the study. Spontaneous speech sam-
ples were collected while children interacted with their parents and an examiner and were 
phonetically transcribed. The speech samples consisted of 5,622 utterances and 11,258 eo-
jeols, from which consonants frequencies, frequency ratios by consonants types, consonant 
types of the initial position of eojeols, and articulation accuracy of the initial consonants 
were obtained. Results: /k, n, m, t, ŋ/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rates. Alveolar sounds 
by articulation places and plosive sounds by manner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rates. 
The 18- to 24-month-old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plosive sounds and 
lower rate of liquid sounds than the 25- to 30-month-old children. The frequency rates of 
obstruents and sonorants were 61.65% and 38.35%, respectively, for both age groups. The 
rates of eojeols beginning with obstruents and sonorants were 44.59% and 55.41%, re-
spectively, in both age groups. The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in the initial conso-
nants of eojeol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25- to 30-month-old children (88.46%) than 
18- to 24-month-old children (77.65%). Conclus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choos-
ing target phonemes of speech therapy and in assessing whether children select or avoid 
word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ir phonological development. 

Keywords: Spontaneous speech samples, Consonant frequency, Initial consonants of eoje-
ols, 18- to 30-month-old children 

말소리장애 아동의 중재 목표를 설정할 때 일반 아동이 특정 말

소리를 습득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말소리가 특정 언어에서 사용되

는 빈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러 개의 음소에서 오류

를 보여 말명료도가 낮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

의 아동들이 많이 사용하는 음소를 먼저 중재함으로써 말명료도

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언어치료사는 아동 발화에서 

고빈도로 출현하는 말소리와 어휘에 대한 연구결과와 정보를 잘 숙

지해야 한다. 

음성 언어 자료를 실제 발음되는 형태로 음성 전사하여 한국어 

말소리 빈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Park (2000)은 성인 50명

을 대상으로 화자당 1,000음절씩, 총 50,000음절의 자유 발화를 수

집 분석하여 한국어 말소리 빈도를 제시하였다. Park (2000) 연구

에서는 /ㄴ, ㄱ, ㄹ, ㄷ, ㅁ/ 순서로 자음이 많이 출현하였고, 이 중  

/ㄴ/은 전체의 19.78%를 차지하여 조음방법에 따라서는 비음이, 조

음위치에 따라서는 치경음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Yang, Kwon

과 Rhee (1986), 그리고 Kim, Pae와 Ko (2001)는 각각 3세에서 7세, 

2세에서 5세 아동의 자유 발화를 수집하여 말소리 빈도를 조사하

였다. 이 중 Kim 등(2001)은 아동당 50개씩의 발화를 어절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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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나는 대로 전사하여 분석한 결과, 초성 /ㄱ/, 중성 /ㅏ/, 종성 /ㄴ/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선행연구가 아동 음성 

언어 자료를 토대로 한국어 말소리 빈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지만 연구방법과 전사 원칙 등의 분석방법에 대해서 제한점

이 있다(Shin, 2005). Shin (2005)은 두 선행연구가 아동 발화로서

의 대표성, 아동 발화의 음운 체계나 음성형을 고려하기보다는 철

자법의 영향을 받은 듯한 점, 아동의 음운 오류를 목표음에 맞춰 전

사하여 빈도를 측정한 점 등의 제한점을 논하면서 만 3세에서 8세 

사이 아동의 자유 발화를 수집, 전사하여 연령별 한국어 말소리 빈

도를 제시하였다. 성인 발화를 분석한 Park (2000) 연구결과와 유

사하게 Shin (2005)에서도 수집한 아동의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자음은 /ㄴ, ㄱ, ㄹ, ㅁ/ 순으로 나타났으며, 4개 자음의 

누적 빈도가 50% 이상으로 아동 발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자음의 조음위치별로는 치경음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연구개음과 양순음이 높게 사용되

었다. 조음방법별로는 폐쇄음, 비음, 유음, 마찰음, 파찰음의 순서로 

나타났고 폐쇄음과 비음의 비율이 높아서 75% 이상의 출현 빈도를 

보였다. Shin (2005)은 자음을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장애음과 공명음의 비율이 각각 55.8%와 44.2%로 

장애음이 공명음보다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어 

공명음이 4개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음에 비해 공명음이 발화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아동의 말소리 사용 빈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 제공 시 목표 음소를 선정할 때 근거자료로서뿐

만 아니라 말소리장애 아동이 특정 음소나 음소 유형만을 선호하

여 사용하고, 말소리 산출상의 제한이 어휘 습득과 산출에도 영향

을 주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강과 연인

두 부위의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말소리 습득이 지연되고 장애를 

보이는 구개열 아동의 경우 음운 습득 초기에 비음이나 성문음만 

사용하여 자음 목록의 수가 제한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구개열 아

동의 이러한 음운 습득의 지연과 말소리 산출상의 문제는 초기 어

휘 습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Estrem & 

Broen, 1989; Ha, 2014; Hardin-Jones & Chapman, 2014; Lu, Ma, 

Luo, & Fletcher, 2010; Park & Ha, 2010; Scherer & D’Antonio, 1995; 

Scherer, Williams, & Proctor-Williams, 2008; Willadsen, 2013). 

Hardin-Jones와 Chapman (2014)은 21-27개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어휘량과 함께 공명음과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비율

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초기 어휘 특성을 조사하였

다. 아동의 어휘와 음소 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Ferguson 

& Farwell, 1975; Leonard, Schwartz, Morris, & Chapman, 1981; 

Schwartz & Leonard, 1982; Schwartz, Leonard, Loeb, & Swanson, 

1987)에서는 새로운 어휘가 아동의 음소 목록에 이미 포함된 음소

로 시작한다면 아동이 그 어휘를 보다 쉽게 산출할 수 있고 어휘집

(lexicon)에 빠르게 포함시키는 반면에, 산출하지 못하는 음소로 시

작하는 어휘의 경우에는 산출을 기피하거나 어휘집에 쉽게 포함시

키지 못한다고 제안하였다. Hardin-Jones와 Chapman (2014)은 그

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휘의 첫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 

발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구개열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어

휘량이 유의미하게 적었으며,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유의미

하게 많은 반면에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유의미하게 적었다. 

더 나아가 Hardin-Jones와 Chapman (2014)은 낱말의 첫소리 위치

에서 공명음과 장애음의 출현 비율의 차이가 10% 이상인 것을 기

준으로 아동이 공명음 또는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휘에 대한 선

호도 또는 선택성(lexical selectivity)이 있다고 정의한 뒤 아동의 어

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구개열 아동 중 70%가 공명음으

로 시작하는 어휘에 대한 선호도를 보인 반면에 일반 아동은 32% 

만이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휘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구

개열 아동 중 16% 만이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휘에 대한 선호도

를 보인 반면에 일반 아동의 50%가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휘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18개월 덴마크 일반 아동과 구개

열 아동을 살펴본 Willadsen (2013)도 구개열 아동이 일반 아동보

다 어휘량이 적고, 구개열 아동의 제한적인 자음 산출 능력이 초기 

어휘 습득에 영향을 끼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Willadsen (2013) 

연구에서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이 유음과 같이 접근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제시하면

서, 구개열 아동이 공명음 전체보다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휘에 

대한 선호도만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어휘에 대한 구개열 아동의 

선호도와 관련된 두 연구의 상이한 결과는 Hardin-Jones와 Chap-

man (2014)이 제안한 대로 언어 간 차이, 즉 영어와 덴마크어 간의 

음운 특성상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 미국 아동이 일반적으로 산출

하는 첫 50개의 낱말리스트를 살펴보면 54%가 폐쇄음으로 시작하

고 32% 만이 공명음으로 시작한다(Fenson et al., 1994). 반면에 덴

마크 아동이 산출하는 첫 50개의 낱말리스트에서는 49%가 공명음

으로 시작하여(Wehberg et al., 2007) 영어권 아동보다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초기 어휘 목록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인과 아동 발화에서 공명음이 유형 빈도에 비해 출현 빈도가 높

은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에서도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발화

에 근거해서 낱말 또는 어절의 첫소리 특성을 살펴본 국내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말소리 산출상의 제한이 어휘 습득과 산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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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아동이 일반적

으로 산출하는 어휘의 음운 특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아동의 실제 발화를 토대로 자음목록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어 자음이 2세 경에 출현하기 시작하고, 모든 자음

이 대다수의 3세 아동의 자음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 2014; Ha & Hwang, 2013; Ha, Seol, So, & Pae, 2016). 또한 아

동이 50개의 어휘를 습득하는 시기에 음운과 어휘 발달간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Estrem & Broen, 1989)을 고려한다면 3

세 미만의 아동 발화 분석을 통해 말소리 출현 빈도와 초기 어휘의 

음운 특성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30개월 

한국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여 자음의 산출 빈도와 어절의 첫소

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두 낱말 조합과 문법 형태

소가 출현하기 때문에 아동의 자발화를 낱말 단위보다는 어절 단

위로 나누어 첫소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린 아동이 산출한 

모음의 경우 전사의 신뢰도가 낮고, 주로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자음 습득과 산출의 정확성이 평가와 치료의 주요한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소리 출현 빈도에 관해서는 자음에 국한하

여 아동 발화의 말소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18-30개월 일반 아

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45명의 아동이 모집되었으나 아동의 

산출 발화수가 50발화 미만인 아동 3명과 주양육자가 서울 방언을 

사용하지 않은 아동 2명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0명(남 16

명, 여 24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아동이 사용하는 방언에 따라 

음운 체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상 아동은 양육자와 아동 모두 

서울 방언을 산출하는 화자로 통제하였다(Shin, 2005). 대상 아동

은 (1) 부모 면담에서 발달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DEP; Jang, Seo, & Ha, 2009) 결과, 모든 하

위 영역이 35%ile 이상으로 정상발달 범주에 속하였으며, (3) 영유

아 언어발달검사(SELSI; Kim, Kim, Yoon, & Kim, 2003) 결과, 수용 

및 표현언어 발달이 정상 범주에 속하였다. 말소리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을 생후 18-24개월과 25-30개월로 나누어 각

각 20명씩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Ta-

ble 1에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

연구 절차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

었다. 자발화 수집은 언어병리학전공 대학원생이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양육자와 검사자가 각 20여분 동안 아동

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난감(주방놀이, 목욕놀이, 낚시놀이, 자

동차, 공, 딸랑이, 책)을 이용해 아동과 상호작용하여 총 40분간 자

발화를 수집하였다. 모든 상호작용 상황은 캠코더(Samsung HMX-

H205BD)와 음성 녹음기(SONY ICD-PX333)를 통해 녹화 및 녹음

되었다.

자료 분석

상호작용 자료는 언어병리학전공 대학원생인 제2저자가 수집 후 

2주일 이내에 영상 및 녹음 자료를 토대로 음성 전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음정확도를 구하기 위해 아동의 의도한 바, 목표 형태도 함

께 기록하였다. 음성 전사를 위해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석사과

정생 2명이 함께 2주 동안 총 8시간의 듣기 훈련을 하였다. 듣기 훈

련 자료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18-30개월 아동의 녹음 자료를 

사용하였다. 듣기 훈련은 동일한 발화를 각 전사자가 음성 전사하

여 비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음성 전사는 아동의 발음이 성

인의 목표 형태와 다른 경우, 아동의 오류 형태를 그대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예: 아동이 /딸기/를 ‘따기’로 발음한 경우, 

[따기]로 전사함), 이후 어절 내 음운변동에 대해 의논하며 전사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다(예: /이 바나나 먹는 거에요?/→[이 빠나

나 멍능거에요?]). 마지막으로 음성 전사 시 전사자 간 불일치 비율

이 높았던 음소(예: [ㄷ]와 [ㅈ])가 포함된 발화는 함께 반복해서 들

은 후 동일한 기준으로 전사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동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상호작용 자료의 전반

부 3분과 후반부 2분은 제외하였으며, 부모상호작용 15분, 검사자 

상호작용 15분 자료가 전사되었다. 전사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 자

료를 다시 듣고 음성 전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재확인하였다. 

전사 원칙은 Jung, Pae와 Kim (2006)을 참조하여 자료를 3번 반복

해서 들어도 전사가 불가능한 발성은 전사하지 않았으며, 모방과 

자발화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 중 감탄사

나 간투사만으로 이루어진 발화나 음절성 발성이나 자곤처럼 의미

가 분명하지 않은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대답하기 기능으

로 산출한 ‘네, 응, 어’는 첫 번째로 산출된 것만 발화로 포함시켰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Age group Gender (boy:girl) Mean (SD)

18–24 mo (N= 20)   8:12 21.45 (1.93)
25–30 mo (N= 20)   8:12 27.50 (1.96)
Total (N= 40) 16:24 24.4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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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자료에 대한 정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5,622개 발화(총 어절 수 11,258개, 서로 다른 유형의 어절 수 3,386

개, 총 음절 수 23,095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절 수 673개, 총 자음 

수 18,811개, 자음 유형 19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치경 마찰음과 

같은 일부 자음의 출현 빈도는 현저하게 적었으나, 두 월령 집단에

서 한국어 자음 19개가 모두 출현하였다.

분석치

자음 산출 특성

아동이 산출한 전체 발화의 음성 전사를 토대로 한국어 19개 자

음의 산출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다. 분석에는 SynKDI 5.2 (통합형 

한국어 처리 프로그램)를 사용하였다. 통합형 한국어 처리 프로그

램은 입력된 모든 한글을 음소별로 구분하여 빈도와 비율을 계산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음소 분석 결과에는 우리말에서 음가

(phonetic value)가 존재하지 않는 초성 /ㅇ/의 빈도가 포함되어 초

성 자음도 19개의 유형으로 구별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SynK-

DI 5.2을 통해서는 자음별 산출 비율은 구하지 않고 빈도만 참고하

였다. 자음별 산출 비율은 (해당 자음 빈도/총 자음 빈도)×100으

로 계산하였다. 

자음 산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별로 자

음 산출 비율을 각각 살펴보았다. 조음위치별 자음 산출 비율은 

(각 위치별 산출된 자음수/전체 산출된 자음수)×100으로 계산하

였으며, 조음방법별 자음 산출 비율은 (각 방법별 산출된 자음수/

전체 산출된 자음수)×100으로 계산하였다. 조음방법별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음의 공명성 자질 유무를 기준으로 장애

음과 공명음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어절 첫 말소리 특성

아동은 음운 발달 초기에는 통단어 형식으로 음운을 습득하고 

18개월 이후에는 문법형태소와 낱말 조합이 출현하기 시작하기 때

문에 아동의 전체 발화에서 산출된 개별 말소리 이외에도 어절 단

위를 기준으로 말소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어절 선정 기준은 Yoon, 

Kim과 Kim (2013) 연구를 참조하여 우선적으로 표준어 띄어쓰기

를 기준으로 어절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용언과 보조용언(예: 꺼

내 주세요), 관형어와 불완전 명사(예: 빨간 거), 부정어와 동사(예: 

못 해요), 수사와 단위(예: 세 개)가 결합된 경우 두 개의 어절을 하

나로 보았다. 

어절은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어

절 첫 말소리 유형은 크게 장애음과 모음을 포함한 공명음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조음방법별로도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장애음 

범주는 구강에서 기류의 방해를 받아 산출되는 폐쇄음, 파찰음, 마

찰음을 포함하였으며, 공명음 범주는 구강과 비강을 지나면서 기류

의 공명이 일어나는 비음, 유음, 활음, 모음을 포함하였다. 

어절 첫 자음 정확도는 아동이 의도한 목표 형태에서 어절 첫 말

소리가 자음인 경우에 계산하였다. 목표 형태가 모음인 경우는 계

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정확하게 산출한 어절 첫 자음 개수/어절 첫 

자음 개수)×100으로 구하였다. 이때 철자 표기법과는 다르나 음

성 언어에서 경음화가 허용되는 어절의 경우 첫 자음을 정확하게 

산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예: 아동이 /바나나/를 [바나나]가 아닌 

[빠나나]로 산출하여도 어절 첫 자음을 정확하게 산출하였다고 분

석하였다). 어절 첫 자음 정확도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장

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과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첫 자음 

정확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세한 어절 첫 자음 정확도 분석 

방법과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언어병리학전공 대학원생 2명이 전체 자료 중 10%를 임의로 선

정하여 전사 신뢰도 및 어절 첫 말소리 특성 측정치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전사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치한 자

음수/발화의 전체 자음수)×100으로 전사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는 91.45%로 나타났다. 어절 첫 말소리 특성은 

Cohen’s kappa를 이용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

과 어절 첫 말소리 유형은 .993, 어절 첫 자음 정확도는 .916으로 높

은 평가자 간 신뢰도가 나타났다.

통계 분석

통계 처리는 SPSS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발화에서 수집

된 측정치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2. Spontaneous speech sample data

Age group
Total

18-24 mo 25-30 mo

The number of utterances 2,573 3,049 5,622
The number of eojeol 4,677 6,581 11,258
The type of eojeol 1,703 2,573 3,886
The number of syllables 8,799 14,296 23,095
The types of syllables 384 592 673
The number of consonants 6,577 12,234 18,811
The types of consonants 19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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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sonants frequency (%) by place of articulation

Labial Alveolar Palatal Velar Glottal

18-24 mo (N= 20) 25.60 (14.47) 34.95 (14.73) 6.76 (5.02) 30.91 (10.21) 1.78 (1.55)
25-30 mo (N= 20) 21.34 (6.96) 38.50 (8.15) 8.34 (6.42) 29.86 (6.43) 1.95 (1.35)
Total (N= 40) 23.47 (11.41) 36.72 (11.89) 7.55 (5.74) 30.39 (8.44) 1.87 (1.44)
t 1.185 -.944 -.869 .390 -.359
p-value .243 .351 .390 .699 .7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4. Consonants frequency (%) by manner of articulation

Stops Affricates Fricatives Nasals Liquids

18-24 mo (N= 20) 53.24 (9.45) 6.76 (5.02) 3.25 (2.68) 34.94 (10.07) 1.80 (2.05)
25-30 mo (N= 20) 47.43 (7.05) 8.34 (6.42) 4.29 (2.30) 34.33 (7.18) 5.61 (2.68)
Total (N= 40) 50.33 (8.74) 7.55 (5.74) 3.77 (2.52) 34.64 (8.64) 3.71 (3.04)
t 2.206 -.869 -1.316 .222 -5.049
p-value .033* .390 .196 .826 .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5, ***p < .001.

Table 5. Frequency (%) of obstruents and sonorants

Obstruents Sonorants

18-24 mo (N= 20) 63.25 (10.35) 36.75 (10.35)
25-30 mo (N= 20) 60.06 (8.25) 39.94 (8.25)
Total (N= 40) 61.65 (9.38) 38.35 (9.38)
t 1.079 -1.079
p-value .287 .28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연구 결과

자음 산출 특성

자음 산출 빈도 및 비율

초성과 종성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19개 자음 산출 빈도 및 비율

을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전체 아동이 산출한 출현 빈도가 높

은 상위 5개 자음은 /ㄱ, ㄴ, ㅁ, ㄷ, ㅇ/로 나타났다. 이 중 18-24개월 

아동의 상위 5개 자음은 /ㅁ, ㄱ, ㄴ, ㄷ, ㄸ/로 양순 비음의 산출 비

율이 가장 높았으나, 25-30개월 아동의 상위 5개 자음은 /ㄱ, ㄴ, ㅁ, 

ㄷ, ㅇ/로 연구개 폐쇄음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성과 종성 자음 산출 비율을 나누어 Appendix 3과 Appendix 

4에 각각 제시하였다. 초성 자음 18개 중 전체 아동이 산출한 출현 빈

도가 높은 상위 5개 자음은 /ㄱ, ㄷ, ㄴ, ㅁ, ㄸ/로 나타났으며, 18-24

개월 아동의 상위 5개 초성 자음은 /ㄱ, ㄲ, ㄴ, ㄷ, ㄸ/, 25-30개월 

아동은 /ㄱ, ㄷ, ㄴ, ㅁ, ㄸ/로 나타났다. 종성 자음 7개 중 전체 아동

의 상위 3개 자음은 /ㅇ, ㄴ, ㅁ/, 18-24개월 아동의 상위 3개 종성 자

음은 /ㅇ, ㅁ, ㄴ/, 25-30개월 아동의 상위 3개 종성 자음은 /ㅇ, ㄴ, 

ㅁ/으로 나타났다.

조음위치별 자음 산출 비율

조음위치별 자음 산출 비율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조음위치

별 자음 산출 비율을 살펴보면 두 월령 집단 모두 동일하게 치경음

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개음, 양순음, 경구개음, 성문음

의 순서로 산출되었다. 월령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조음위치

별 자음 산출 비율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음방법별 자음 산출 비율

조음방법별 자음 산출 비율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조음방법

별 자음 산출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에게서 폐쇄음의 산출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의 순서로 산출되었

다. 월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18-24개월 아동은 폐쇄음, 비음, 파찰

음, 마찰음, 유음, 25-30개월 아동은 폐쇄음, 비음, 파찰음, 유음, 마

찰음 순으로 산출되었다. 월령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25-30

개월 아동은 18-24개월 아동에 비해 폐쇄음의 산출 비율이 유의미

하게 낮았으며(t=2.206, p= .033), 유음의 산출 비율은 유의미하게 

높았다(t= -5.049, p= .000).

장애음과 공명음의 산출 비율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전체 아동

에게서 장애음 산출 비율은 61.65%, 공명음 산출 비율은 38.35%로 

나타났다. 월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18-24개월 아동의 장애음 산출 

비율은 63.25%, 공명음 산출 비율은 36.75%였으며, 25-30개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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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음 산출 비율은 60.06%, 공명음 산출 비율은 39.94%였다. 월

령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18-24개월 아동과 25-30개월 아동

의 장애음과 공명음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절 첫 말소리 특성

어절 첫 말소리 유형

어절의 첫 말소리 유형을 먼저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는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아동에게서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이 44.59%,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이 

55.41%로 어절 첫 말소리 유형은 장애음보다 공명음이 많았다. 월

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18-24개월 아동보다 25-30개월 아동이 장애

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첫 말소리 유형을 조음방법

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전체 

아동에게서 폐쇄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은 32.14%, 파찰음으

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은 6.70%,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

은 5.75%,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은 20.06%, 유음으로 시작

하는 어절 비율은 0.14%,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은 35.22%

였다. 월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25-30개월 아동은 18-24개월 아동

보다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은 유의하게 높고, 모음으로 시

작하는 어절 비율은 유의하게 낮았다.

어절 첫 자음 정확도

Figure 1과 Table 8은 집단별 어절 첫 자음 정확도를 비교한 것이

다. 전체 아동에게서 어절 첫 자음 정확도는 83.06%로 나타났으며, 

18-24개월 아동은 77.65%, 25-30개월 아동은 88.46%로 나타났다. 

월령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25-30개월 아동은 18-24개월 아

동에 비해 어절 첫 자음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 = -3.646, 

p= .001).

Table 9는 어절 첫 자음 정확도를 장애음과 공명음 범주로 나누

Table 6. Frequency (%) of eojoel beginning with obstruents and sonorants 

Obstruents Sonorants

18-24 mo (N= 20) 43.67 (12.73) 56.33 (12.73)
25-30 mo (N= 20) 45.50 (11.14) 54.50 (11.14)
Total (N= 40) 44.59 (11.84) 55.41 (11.84)
t -0.483 0.483
p-value .632 .6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7. The ratio of eojoel beginning with consonant types by manner of articulation

Stops Affricates Fricatives Nasals Liquids Vowels

18-24 mo (N= 20) 33.58 (9.96) 5.59 (5.35) 4.51 (4.36) 16.46 (8.30) .16 (.42) 39.70 (12.60)
25-30 mo (N= 20) 30.70 (8.76) 7.81 (6.73) 6.99 (4.52) 23.65 (10.65) .11 (.32) 30.73 (8.24)
Total (N= 40) 32.14 (9.37) 6.70 (6.10) 5.75 (4.56) 20.06 (10.10) .14 (.37) 35.22 (11.45)
t .971 -1.158 -1.767 -2.382 .354 2.666
p-value .338 .254 .085 .022* .725 .01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5.

Table 8. The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of the initial consonants of eo-
jeols

PCC of the initial consonants of eojeols 

18-24 mo (N= 20) 77.65 (10.42)
25-30 mo (N= 20) 88.46 (8.21)
Total (N= 40) 83.06 (10.75)
t -3.646
p-value .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1.

Figure 1. The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of the initial consonants of 
eoje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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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첫 자음 정

확도는 전체 아동에게서 78.68%로 나타났으며, 18-24개월 아동은 

72.01%, 25-30개월 아동은 85.36%로 나타났다. 월령 집단 간 장애

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첫 자음 정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25-30

개월 아동이 18-24개월 아동에 비해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첫 

자음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 -3.904, p= .000). 

또한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첫 자음 정확도는 전체 아동

에게서 92.94%로 나타났으며, 18-24개월 아동은 88.17%, 25-30개

월 아동은 97.71%였다. 월령 집단 간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첫 

자음 정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25-30개월 아동이 18-24개월 

아동에 비해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첫 자음 정확도가 유의미

하게 높았다(t= -3.113, p= .00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음운과 어휘 발달단계에 있는 18-30개월 한국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여 자음의 산출 빈도와 어절의 첫소리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 아동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산출한 5

개 자음은 /ㄱ, ㄴ, ㅁ, ㄷ, ㅇ/이고, 5개의 자음 누적 빈도가 57.28%

로 나타나 아동 발화의 절반 이상이 5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었다. 

월령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8-24개월 아동은 /ㅁ, ㄱ, ㄴ, ㄷ, 

ㄸ/ 순서로 양순 비음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5-30개월 아

동은 /ㄱ, ㄴ, ㅁ, ㄷ, ㅇ/ 순서로 산출해 연구개 폐쇄음의 산출 비율

이 가장 높았다. 만 3세에서 8세 사이 아동의 자유 발화를 토대로 

한국어 말소리 빈도를 제시한 Shin (2005)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자음이 /ㄴ, ㄱ, ㄹ, ㅁ, ㅈ, ㄷ/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Shin (2005) 연구를 비교해보면 /

ㄹ/와 /ㅈ/ 음소를 제외하고는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음소 목록은 

거의 동일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ㄹ/와 /ㅈ/ 음소가 고빈도 음소

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대상 연령이 18-30개월로 아직 유음과 파

찰음이 자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산출의 정확도가 떨어져 

생략되거나 다른 음소로 대치되어 산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

기 때문이다. 특히 /ㄹ/ 음소의 경우에는 생활연령이 낮아 문법형태

소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아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ㄹ/이 포함된 

조사(예: -을/를, -로)와 어미(예: -할래)가 발화에 많이 포함되지 않

은 것도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는 18-30개월 아동의 음

운 발달이 언어의 다른 영역의 발달, 즉 어휘, 형태소, 구문 발달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조음위치별 자음 산출 비율을 살펴보면 두 월령 집단 모두 동일

하게 치경음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개음, 양순음, 경구

개음, 성문음의 순서로 산출하였다. 조음위치별 자음 산출 비율은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음방법별 자음 

산출 비율은 전체 아동에게서 폐쇄음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비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의 순서로 산출되었다. 월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18-24개월 아동은 폐쇄음, 비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순

으로, 25-30개월 아동은 폐쇄음, 비음, 파찰음, 유음, 마찰음 순으로 

산출되었다. 월령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25-30개월 아동은 

18-24개월 아동에 비해 폐쇄음의 산출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으

며, 유음의 산출 비율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8-24개

월에는 폐쇄음을 높은 비율로 사용하다가 25개월 이후에는 유음

과 마찰음을 포함하여 늦게 발달되는, 조음난이도가 높은 자음 사

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폐쇄음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계가 있다. 조음위치와 방법별 고빈도 음소 유형에 대한 결

과도 아동이 상대적으로 늦게 습득하는 유음, 마찰음, 파찰음의 비

율을 제외하고는 Shin (2005)의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Shin 

(2005)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음위치별로는 치경음

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구개음과 양순음이 높

게 사용되었다. 만 3세에서 8세 사이 아동은 조음방법별로는 폐쇄

음, 비음, 유음, 마찰음, 파찰음의 순서로 산출하였는데, 본 연구의 

일부 18-30개월 아동에게 마찰음과 유음은 아직 습득 전이거나 부

정확하게 산출되는 음소로서 파찰음보다 낮은 비율로 산출되었다. 

자음을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해서도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

는데 전체 아동은 장애음과 공명음을 각각 61.65%와 38.35% 비율

로 산출하였으며, 두 자음 유형의 산출 비율은 모두 월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Shin (2005)에서도 자음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장애음과 공명음의 비율이 각각 55.8%와 

44.2%로 장애음이 공명음보다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동

일하나, 본 연구와 비교해 수치 면에서 장애음 비율이 낮고 공명음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아동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은 

산출을 보인 /ㄹ/와 /ㄴ/ 음소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성인 및 

연령이 높은 아동의 발화에서 음소 빈도를 살펴본 선행연구(Park, 

Table 9. The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of the initial obstruents and 
sonorants of eojeols 

Obstruents Sonorants 

18-24 mo (N= 20) 72.01 (11.54) 88.17 (13.41)
25-30 mo (N= 20) 85.36 (10.04) 97.71 (2.77)
Total (N= 40) 78.68 (12.64) 92.94 (10.71)
t -3.904 -3.113
p-value .000*** .0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1, ***p < .001.



https://doi.org/10.12963/csd.16345574    http://www.e-csd.org

Seunghee Ha, et al.  •  Consonant Frequency and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ojeols

2000; Shin, 2005, 2008) 결과를 비교해보면 /ㄹ/과 /ㄴ/ 음소의 사

용 빈도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ㄹ/ 음소는 앞서 언급한대로 모든 

선행연구에서 고빈도 음소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의 30개월 미

만의 대다수 아동에게 /ㄹ/는 습득 전이거나 부정확하게 산출되어 

상위 고빈도 음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ㄴ/ 음소의 경우에는 

만 3-8세 아동 발화를 연구한 Shin (2005)뿐만 아니라 성인 발화를 

연구한 Park (2000)과 Shin (2008) 모두에서 대략 1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18-30개월 아동에게서 /ㄴ/ 음소가 

13.24%로 산출되었는데, 높은 연령의 아동과 성인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비율로 산출된 이유는 발화에서 /ㄴ/ 음소의 높은 사용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조사 ‘은, 는’이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ㄴ’의 사용이 적었던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ㄹ, ㄴ/ 음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장애음인 /ㄱ/ 음소는 13.80%로 

약간 더 높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만 18-30개월 아동은 높은 연령의 

아동과 성인보다 장애음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명

음의 사용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아동이 산출한 어절의 첫 말소리 유형을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

으로 크게 분류하여 먼저 살펴보았는데, 전체 아동에게서 장애음

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이 44.59%,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

율이 55.41%로 어절 첫 말소리 유형은 장애음보다 공명음이 많았

다. 공명음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은 35.22%로, 전체 

말소리 유형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이 장애음으

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절의 첫 

말소리 유형 사용 비율은 월령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실제 발화가 아닌 부모 보고에 의한 

어휘 체크리스트인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

ventory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미국 아동이 일반적으로 습

득 및 산출하는 50개의 첫 낱말 중에 폐쇄음과 공명음으로 시작하

는 낱말이 각각 54%와 32%를 차지하였다(Fenson et al., 1994). 마

찬가지로 부모 보고에 의한 어휘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덴마크 

아동의 50개의 첫 낱말리스트를 분석한 Wehberg 등 (2007)에서는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49%로 나타나,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영어권 아동보다 덴마크어를 습득하는 아동의 초기 어휘 

목록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실제 발화를 토대로 분석한 

본 연구와 연구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의 비율이 높고, 공명

음이 아동의 초기 어휘 목록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아동이 언어발달 초기에 산출하는 어휘의 첫 자음 특성을 살펴

본 국내연구로 Ha (2014)가 있다. Ha (2014)는 생후 18-30개월의 일

반 아동과 구개열 아동의 어휘 발달 수준과 초기 어휘에 나타난 음

운 특성을 비교하였다. 일반 아동의 자발화 분석 결과, 낱말의 47%

가 장애음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낱말이 모음, 비음, 성문음으로 시

작해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의 비율

이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낱말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모음으로 시

작하는 어휘는 전체 자료의 37.8%를 차지해 본 연구결과와 일관성 

있게 한국 아동의 초기 어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많다는 것

을 제시하였다. 

 장애음과 공명음을 구성하는 자음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

해 조음방법별로 첫 말소리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은 장애

음의 하위 유형인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을 각

각 32.14%, 6.70%, 5.75% 비율로 산출하였다. 또한 공명음의 하위 

유형인 비음, 유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은 각각 20.06%, 

0.14%, 35.22%인 것으로 나타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18-24개월 아동은 

25-30개월 아동보다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은 유의하게 낮

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

제로 아동이 습득하는 초기 어휘 목록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예: 엄마, 아빠, 언니, 아파, 응가)가 많은 점도 있겠으나, 일부 아동

들이 어절의 첫소리를 생략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사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18-24개월 아동에게서는 빈번하게 관

찰되나 25-30개월 아동에게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던 오류가 어두 

초성 생략이었다. 일부 어린 아동들이 /ㅂ, ㅍ, ㅁ, ㄱ, ㅅ, ㅈ/ 등의 

음소를 어두에서 생략해서 해당 어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로 분석되었다.

어절 첫 자음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의 어절 첫 자음 

정확도는 83.06%로 나타났으며, 18-24개월 아동은 77.65%로, 25-30

개월 아동은 88.46%로 나타나 두 월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어절 첫 자음 정확도를 장애음과 공명음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첫 자음 정확도는 전체 아동

에게서 78.68%로 나타났다. 월령 집단별로 18-24개월 아동은 72.01%, 

25-30개월 아동은 85.36%로 나타나, 25-30개월 아동이 18-24개월 

아동보다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첫 자음 정확도가 유의미하

게 높았다. 전체 아동에게서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첫 자음 

정확도는 92.94%로 나타나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보다 첫 자

음 정확도가 높았다. 이는 첫 자음 정확도가 주로 장애음 상의 오류

로 인해 떨어짐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음에 비해 공명음으로 시작

하는 어절의 첫 자음 정확도가 높은 이유는 본 연구자료가 아동의 

자발화를 토대로 하여 /ㄹ/ 음소로 시작하는 어절이 적었기 때문이

다. /ㄹ/는 전체 아동에게서 평균적으로 0.14% 밖에 사용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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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ㄹ/ 음소가 한국어 자음 중에서 습득시기가 늦고 어린 아

동에게서 낮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쓰임으로 인해 

어절 첫 자음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어절 첫소리 유형을 살펴보면 모음이 공명음의 절반 이상(64.56%)

을 차지하며,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또한 약 20% 정도이다. 이는 

습득이 빠르고 조음 난이도가 낮은 모음과 비음이 상대적으로 아

동 발화에서 많이 쓰여 장애음에 비해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8-30개월 한국 아동의 실제 발화를 음성 전사하여 

자음 빈도와 자음 유형별 빈도를 제시하였다. 3세 이상의 한국 아

동의 자료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고빈도 음소 유형과 조음

위치에서는 치경음, 조음방법에서는 폐쇄음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산출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유음이 아

직 습득 전이거나 생략 또는 대치되는 경향과 낱말 조합과 문법형

태소 사용 면에서 아직 활발하지 않아 조사와 어미에 포함되어 있

는 /ㄹ, ㄴ/의 사용 빈도가 3세 이상의 한국 아동 자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점은 초기 음운습득시기인 생후 18-30개월

에는 음운과 의미, 구문 및 형태소와 같은 다른 언어 하위 영역이 긴

밀한 관계 속에서 아동의 말-언어 능력이 발달해 가는 모습이 반영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어절의 첫소리 유형과 정확도는 음운 기술과 

함께 아동의 어휘 목록이 증가해가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측정

치라 할 수 있다(Ferguson & Farwell, 1975; Leonard et al., 1981; 

Schwartz & Leonard 1982; Schwartz et al., 1987). 연구결과 한국어

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 공명음의 출현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모

음을 비롯한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및 낱말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장애음 또는 공명음에 대한 선호도 여부를 판단하

거나 음운 발달상의 제약이 어휘 발달에 나타나는지 판단할 때는 

다른 언어권에서 나온 선행연구의 기준이 아닌 한국어에 알맞은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24개월 이전의 어

린 아동들은 어절의 첫 자음을 생략하거나 대치하여 공명음과 장

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모두에서 24개월 이후 아동보다 자음정

확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아동의 어절 

또는 낱말의 첫소리 산출 목록 및 정확도와 어휘발달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이 특정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또는 

어절만을 선호한다거나 기피하는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흥미로울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특히 음운과 어휘영역 상의 발

달지연 또는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로 보고되는 말 늦은 아동과 

구개열 아동을 대상으로 말-언어 발달 수준을 평가할 때 음운과 어

휘발달 상황과 두 영역의 상호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중재

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 음운 습득 과정 중에 있는 일반 아동의 조음음

운 능력과 발달 수준이 반영된 실제 발화를 음성 전사하여 한국어 

말소리 빈도와 어절의 첫소리 특징을 살펴본 자료로서 3세 이전 아

동의 말 평가와 중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장난감

과 책을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제한된 부모와 검사자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아동의 자유 발화를 유도했기 때문에 아동이 산출한 어휘

와 말소리 특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일상 생

활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를 토대로 아동의 말소리 빈도와 어

절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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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어절 첫 자음 정확도 분석 예시

발화번호 목표 형태(음운전사) 아동 발화(음성전사)
목표 형태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개수
아동 발화에서 정확하게 산출된 

어절 첫 자음 개수

  1 멍멍이도 내려 멍멍이도 내여   2   2

  2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뚜바람니다   1   0

  3 버스 줘 *뻐쓰 조   2   2

  4 헬리콥터 헤찌   1   1

  5 주세요 드데여   1   0

  6 붙었다 우떠따   1   0

  7 이거 이거   0   0

  8 이거 먹어 이거 머거   1   1

  9 이것도 **먹어 봐 이거또 머거바   2   2

10 메론 하나 메욘 하나   2   2

총합 13 10

어절 첫 자음 정확도 계산 과정
(정확하게 산출한 어절 첫 자음 개수 / 어절 첫 자음 개수) × 100 이므로 (10/13) ×100 = 76.923...

즉, 예시의 10개 발화에 대한 어절 첫 자음 정확도는 76.92%이다.

*뻐쓰: 음성 언어에서 경음화 인정.
**먹어 봐: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은 어절 1개로 분석함.

Appendix 2. 전체 자음 산출 빈도 및 비율

순위
전체 18-24개월 25-30개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ㄱ 2,596 13.80 ㅁ 887 13.49 ㄱ 1,715 14.02

  2 ㄴ 2,491 13.24 ㄱ 881 13.40 ㄴ 1,697 13.87

  3 ㅁ 2,200 11.70 ㄴ 794 12.07 ㅁ 1,313 10.73

  4 ㄷ 1,933 10.28 ㄷ 654 9.94 ㄷ 1,279 10.45

  5 ㅇ 1,553 8.26 ㄸ 625 9.50 ㅇ 974 7.96

  6 ㄸ 1,294 6.88 ㅇ 579 8.80 ㄹ 680 5.56

  7 ㅂ 868 4.61 ㄲ 392 5.96 ㄸ 669 5.47

  8 ㅈ 829 4.41 ㅂ 315 4.79 ㅈ 620 5.07

  9 ㄲ 822 4.37 ㅃ 308 4.68 ㅂ 553 4.52

10 ㄹ 811 4.31 ㅈ 209 3.18 ㅊ 462 3.78

11 ㅃ 685 3.64 ㅋ 151 2.30 ㄲ 430 3.51

12 ㅊ 598 3.18 ㅌ 147 2.24 ㅃ 377 3.08

13 ㅋ 446 2.37 ㅊ 136 2.07 ㅋ 295 2.41

14 ㅎ 390 2.07 ㄹ 131 1.99 ㅎ 265 2.17

15 ㅌ 351 1.87 ㅎ 125 1.90 ㅍ 234 1.91

16 ㅍ 311 1.65 ㅉ 85 1.29 ㅅ 222 1.81

17 ㅉ 300 1.59 ㅍ 77 1.17 ㅉ 215 1.76

18 ㅅ 294 1.56 ㅅ 72 1.09 ㅌ 204 1.67

19 ㅆ 39 0.21 ㅆ 9 0.14 ㅆ 3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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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초성 자음 산출 빈도 및 비율

순위
전체 18-24개월 25-30개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ㄱ 2,384 15.80 ㄱ 816 15.18 ㄱ 1,568 16.13

  2 ㄷ 1,825 12.09 ㄲ 639 11.89 ㄷ 1,189 12.23

  3 ㄴ 1,739 11.52 ㄴ 636 11.83 ㄴ 1,100 11.32

  4 ㅁ 1,555 10.30 ㄷ 625 11.63 ㅁ 968 9.96

  5 ㄸ 1,294 8.57 ㄸ 587 10.92 ㄸ 669 6.88

  6 ㅈ 829 5.49 ㄹ 392 7.29 ㅈ 620 6.38

  7 ㄲ 822 5.45 ㅁ 308 5.73 ㅂ 491 5.05

  8 ㅂ 790 5.23 ㅂ 299 5.56 ㅊ 462 4.75

  9 ㅃ 685 4.54 ㅃ 209 3.89 ㄲ 430 4.42

10 ㅊ 598 3.96 ㅅ 151 2.81 ㄹ 380 3.91

11 ㅋ 446 2.96 ㅆ 147 2.74 ㅃ 377 3.88

12 ㄹ 441 2.92 ㅈ 136 2.53 ㅋ 295 3.04

13 ㅎ 390 2.58 ㅉ 125 2.33 ㅎ 265 2.73

14 ㅌ 351 2.33 ㅊ 85 1.58 ㅍ 234 2.41

15 ㅍ 311 2.06 ㅋ 77 1.43 ㅅ 222 2.28

16 ㅉ 300 1.99 ㅌ 72 1.34 ㅉ 215 2.21

17 ㅅ 294 1.95 ㅍ 61 1.14 ㅌ 204 2.10

18 ㅆ 39 0.26 ㅎ 9 0.17 ㅆ 30 0.31

Appendix 4. 종성 자음 산출 빈도 및 비율

순위
전체 18-24개월 25-30개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ㅇ 1,553 41.77 ㅇ 579 48.13 ㅇ 974 38.73

2 ㄴ 752 20.23 ㅁ 300 24.94 ㄴ 597 23.74

3 ㅁ 645 17.35 ㄴ 155 12.88 ㅁ 345 13.72

4 ㄹ 370 9.95 ㄹ 70 5.82 ㄹ 300 11.93

5 ㄱ 212 5.70 ㄱ 65 5.40 ㄱ 147 5.84

6 ㄷ 108 2.90 ㄷ 18 1.50 ㄷ   90 3.58

7 ㅂ 78 2.10 ㅂ 16 1.33 ㅂ   62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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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8-30개월 한국 아동의 자발화에 나타난 자음 빈도와 어절 첫소리 특성 

하승희1·피민경2

1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한림언어청각연구소, 2한림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배경 및 목적: 18-30개월 한국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여 자음 유형별 산출 빈도와 어절의 첫소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방법: 생후 

18-24개월과 25-30개월 아동 각각 20명으로부터 자발화를 수집하였다. 총 11,258개의 어절로 구성된 5,622개의 자발화를 음성 전사하

여 두 연령 집단 간 자음 산출 빈도, 자음 유형별 산출 비율, 어절의 첫 말소리 유형과 자음정확도를 구하였다. 결과: 전체 아동의 상위 고

빈도 5개 자음은 /ㄱ, ㄴ, ㅁ, ㄷ, ㅇ/ 순으로 나타났다. 조음위치별 자음 산출 비율은 치경음이 가장 높았으며, 조음위치별 자음 산출 비

율은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조음방법별로는 전체 아동에게서 폐쇄음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5-30개월 아동은 

18-24개월 아동에 비해 유음의 산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폐쇄음의 산출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전체 아동은 장애음 

61.65%, 공명음 38.35%의 산출 비율을 보였다.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이 44.59%, 공명음으로 시작하는 어절 비율이 55.41%로 

어절 첫 말소리 유형은 장애음보다 공명음이 많았다. 어절 첫 자음 정확도는 18-24개월 아동은 77.65%, 25-30개월 아동은 88.46%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 중재 시 목표 음소를 선정하고, 아동이 특정 음소가 들

어간 어휘를 선호하거나 기피하는지 판단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핵심어: 자발화, 자음 빈도, 어절 첫 자음, 18-30개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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